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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, 교회 공동체는 협의와 일치로  
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사목위원회는 9월

16일(주일)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재적

위원 48명중 참석위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

이계철(라파엘)본당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

3/4분기 확대 사목위원회의 회순에 의하여 

사목회장 시작기도와 총무의 각분과 종합서

면 월례보고에 이어 주임신부님의 말씀이 

있었다.

 먼저 사목회장은‘12대 신임사목회장과 여

러 분과장이 선임된 현재 11대 사목위원회

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회의가 되겠습니다. 

본당 조직기구가 변경되었으니 분과업무 분

장이 신설과 소멸될  사목회칙원본을 그대

로 두고 개정하여 부칙으로 첨부하면 좋을  

 것 같습니다. 단, 11대 사목위원회는 현재 

회칙대로 10월에 해단 겸하여 간단하게 하겠

습니다.’란 말에 이어 주임신부님께서 ‘11대 

사목위원회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. 다

음 달 해단식을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

12대 사목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출범하는 

것으로 주보에 정식 공지하여 교중미사 중에 

선임 인명하겠습니다. 새로운 사목위원회는 

시대적 소수의 교우들이 내가 아니면 될 수

가 없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찬성과 

반대의견을 설득하려는 말보다, 귀로 듣고 화

합과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

며, 각분과 예산안을 산정하여 10월말까지 

제출과 동시에 각분과는 분과위원 2~3명을 

구성해주시고 12대 사목위원회 회계년도를 

1월부터 12월말로 하겠습니다. 부당하게 많

은 지출 예산안은 본당 연말에 수입과 지출

을 정산해서 본당부채와 시설관리비, 제전비

에 적용하여 사목위원회에서 재조정하겠습

니다.’란 말씀과 기타 안건으로 600여만원 

들어 성전 현 의자방석 제작설치와 데어케

어 건물 3층을 정리 후 탁구장으로 설치하

기로 하였다.

이어 사목회장의 선창으로 사목회의 마침기

도와 주임신부님의 축복으로 4/3분기 확대 

사목위원회를 마쳤다.  


